
한국인들은 선거때 후보자의 종

교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

(85.4%), 절반 가량은 한국사회에서

도 종교간 갈등이 발생할 것(46.6%)

으로 예상했다. 또 종교인들은 종교

참여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

도움된다(90.0%)고 여기고 있으며,

비종교인들은 21세기 지식 정보화

시대에 적합한 종교가 없다(63.1%)

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. 

이는 본지가 창간 10주년을 맞아

<불교와문화>와 함께 초기불전연

구원 후원으로 전문여론조사기관인

‘리서치 앤 리서치’에 의뢰해 전국

만 20세 이상 1천명(종교인 565명,

비종교인 435명)을 대상으로 실시

한‘한국인의 종교 의식조사’결과

에따른것이다. 

조사 결과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

의 종교를‘고려하지 않는다(전

혀:54.0%+별로:31.4%)’는 응답이

85.4%로, ‘고려 한다(매우:1.7%+다

소:12.9%)’는 응답(14.6%)보다 압도

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 서울(20.1%)

에 사는 가정주부(17.6%)에서‘고

려’응답 비율이 높았지만, ‘비고려’

응답은남자(88.0%)가많았다.

또 한국사회에서 앞으로 종교간

갈등이‘발생할 것(매우:8.5%+많

이:38.1%)’이란 부정적 전망(46.6%)

과‘발생하지 않을 것(전혀:5.6%+

별로:39.1%)’이란 긍정적 전망

(44.7%)이 서로 비슷하게 나타났다.

대재이상(50.2%)인 미혼(52.7%)의

화이트칼라(57.1%)는‘발생할 것’

이라는 응답을 많이 했지만, 대구∙

경북(52.4%)지역에 사는 사람들은

‘발생하지 않을 것’에 보다 많은 대

답을했다.

90.0%의 종교인들은 종교를 갖는

것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‘도

움 된다(매우:39.6%+다소:50.4%)’

고 대답한 반면, ‘도움 안 된다(전

혀:1.2%+별로:8.5%)’는 응답은

9.7%에 불과했다. ‘도움 된다’는 부

모 또는 자녀와 함께 사는 2세대

(92.2%) 개신교신자(95.9%) 가정주

부(93.1%)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

왔다. ‘도움 안 된다’는 부모, 배우

자, 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 이상

(19.4%) 본인 혼자(17.7%) 불교를

믿는(15.4%) 부산∙울산∙경남

(19.9%)지역 20대(15.1%) 남자

(14.0%) 자영업자(15.6%)에서 높게

나타났다.

비종교인들은 지식 정보화 시대에

적합한 종교는 없지만(63.1%), 미약

하게나마 불교(12.6%)가 개신교

(10.7%)나가톨릭(10.7%)보다적합하

다고 생각했다. ‘불교’는 블루칼라

(23.3%)에서, ‘개신교’는호남(18.6%)

지역에서높은호감도를보였다.

이외에도 종교인들은 2세대 가족

(66.8%) 형태로 가족 전부(65.5%)

믿는 경우가 많았으며, 믿음 표시는

소지하지 않는 비율(59.3%)이 높았

다. 자신의 종교 공개여부에 대해서

는 드러내는 편(46.5%)과 드러내지

않는 편(45.0%)이란 응답을 비슷하

게 했다. 개종 의향이 있거나 개종한

경험은 7.6%에 그쳤지만, 교리

(39.7%)나 주변의 강권(35.7%) 때문

에개종했거나고민하고있다. 

본인 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 중

가톨릭(11.8%), 불교(9.9%), 개신교

(1.7%) 순으로 호감도를 보였지만,

개신교(12.7%), 여호와의 증인

(12.7%) 순으로거부감을나타냈다. 

비종교인과타종교인에대한적극

적인 포교(또는 전도) 의향을 보이지

않는 응답은 각각 58.4%와 81.0%로

나와, 타종교인보다 비종교인에 대

한 포교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

다. 종교인 62.3%는 자신의 신앙생

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, 절반

정도(49.2%)는 1년 동안 1% 미만 자

신의종교단체에기부한다. 

비종교인들은 원래 종교에 관심

없기 때문에(71.4%) 종교를 갖지 않

지만, 40.4% 중 절반가량은 3년 미

만(53.4%) 개신교(65.4%)를 믿은 경

험이 있다. 과거에 믿었던 종교를 현

재 믿지 않는 이유로 교리 때문에

(28.6%), 신도들의 형태 때문에

(14.8%), 시간이 없기 때문에(14.2%)

라고 대답했다. 만약 종교를 갖게 될

경우 선택하고 싶은 종교로 불교

(27.7%)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, 종교

선택 기준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위

해(48.8%)라는대답이가장높았다. 

서울대 종교학과 윤원철 교수는

“한국인들이 종교가 도움 되기는 하

지만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

맞는 종교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,

종교가 현대인들의 지적인 욕구를

못채워주고있기때문”이라며“현대

인들의 지적 수준에 맞춰 이들의 욕

구에 대응하는 장치를 개발해야 한

다”고분석했다. 관련기사4∙5∙6면

김원우∙남동우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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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

제주도∙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

(주)행복만선

Tel. 02)720-8489

10년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

천도영험도량∙지장도량 성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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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만불 청동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봉안

본지 창간 10주년을 맞아 노무

현 대통령(사진)이 축하메시지를

보내왔다. 노 대통령은 축하메시지

에서“현대불교신문은 그동안 불

교의 생활화, 현대화, 세계화를 지

향하며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해

왔다”며“불교계의 정보센터로서

앞으로 더 큰 발전을 기원한다”고

말했다.

노 대통령은 또“지금 우리나라

는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새로

운 변화들을 이뤄가고 있다”며“나

라 사랑을 언제나 실천으로 보여주

었던 불교계가 희망을 나누고, 국민

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앞장서

주기를부탁한다”고강조했다. 

“국민의 힘 모으는 신문 되길…”

노무현 대통령

창간 10주년 축하메시지

붓다뉴스가 확 달라

집니다.

본사에서 운영하고

있는 일간인터넷 현대

불교신문 붓다뉴스

(www.buddhanews.

com)가 10월 15일부터

멀티미디어 콘텐츠와

새로운 디자인으로 불자네티즌

에게더가깝게다가갑니다.

20여명의 취재기자들이 전하

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쉽게 열

람할 수 있도록 메뉴 구조를 간

편하고 쉽게 바꿨습니다. 또한

한번 클릭으로 실시간 뉴스뿐만

아니라 현대불교신문의 기획기

사, 연재기사 등 다양한 콘텐츠

를쉽게찾아볼수있습니다.

특히 영상 콘텐츠를 크게 보

강했습니다. ‘영상뉴스’코너를

신설해 매일 동영상 뉴스를 서

비스합니다. 

디자인은 불교문양을 현대인

의 취향에 맞게 새로 개발해 네

티즌들의 눈을 즐겁게 할 것으

로 보입니다. 네티즌 여러분의

많은관심바랍니다.

buddhanews.com 확바뀝니다

동영상 뉴스 서비스…15일부터‘새얼굴’

메뉴선택 기능 쉽게

정보 콘텐츠 대폭 보강

“행사∙법회 클릭만 하면…”

종교가 행복한 삶 가꾼다 90%
종교갈등 전망 47%…“정보화시대 적합 종교 없다”63%  

현대불교∙‘불교와 문화’

한국인의 종교 의식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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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간갈등전망 종교의정신∙물질적도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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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혀 고려

하지 않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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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종교 (단위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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